2013 d Es}7]
FARE EEE Q5 HAR] AL

A ZA):
A ShEAN Al RECE E AlgolA dEolA

HAIA] 14

B AA4e w7 g8 2ule g sl
Ay ot A sty LIl FEst e 713

HNA: £19-21; = 9:51-56

I. “O|E2 BEE Yo7 0|50\, EF9Q] 0]£0]11 ¥E ZHX| Est o|5YUIT] I8 Alsh= oiH &,
OJHE9] 7H& AFst ws o Aple AZSaL, H8 QoA 7|1=5h, Shbd [ORHAI1S] AR QoA
g A71al, FYEst AY[E JAT HE9 FAQ A oRA-]] OELE 8 F o¢
JgAE[0FE]9) 2E8E 7ITENAI —F 19-21.

A “ZHAE) = AR ER9) BAlolH, 2 ZiQ19] AJoFOIT), ZF AR QoA E2 AR [ =
ROl Jup (Ao a1, T ARYS] O W FEQ Fil A4 o] =, g9 ARE 97
201E8]0l B2 AFE ollE Z0iUEn) O ¥ &30 ARIE WEE AR sAo &6t
ARgolal, AMAIO] He Eal shbdel Jit nESHHA O w2 B30l AWIE Sl AR G591
ARHOICE, RRALIF APAIQ] olojuts MZksiH E7to] HEDY e Al 5EF0|E A&Eo|E
‘THF)TA, 2 B0 8 AR, Afotol] &8 AFFOITE o] AR g AR AL SHEIEOA ¢
Lo mHA(&) o] SHECY(YED).

B. ‘92 XX F5r2 shiid ol Qol ozt AR 9& 7ielith
1. HEXSNAE go] AojE|o] QTt IS0A “AFFO Al BE S (A7A 5:23) 5L Qo] 9l

Z1 oA, 159 g JERI7E QA EIQACE dukstH 1159] o] skEsto] Kjot Aol
‘THAE) Q] 58 ol @olA o ARRIQ] ARIA Q! &=o] Q7] mlEOoIL (YEE).

2. HAXES J& FOoHA] L1l P& ARSI Z=t) 52 olLE9 Yt wE6HA] £,
YoF shide AESKE Lo, E=st o OtofA ALl SR ZErh 152 Ao
olZd SAFQ Aol Hal, FAol oAl(FHR WE 2:12, Hu A 4:17-2DE
LojHF o, o]y Q= ASEAHE R 10) AT

C. 58 AdY dAle Y& ol50] 49 oAl 7|Tsh] Pl 159 e st I8 IS
SHPHO] AR otoll X1 at JAsH Ml o252 2] F o= I8ARS 25 7|tiglo] 9d)
AFEE 11 FEAICH

D. '¥sl doj o/jZ==" 2 A oFAH0] e ERE eIl O2EEES Tl 52

TORTHE onsh JASH MEOl Ex= Al o RARI0ITE metA felE ASS A, A

O FAH0] TEE TITAE QoA SHEE9 Y ot Qs HE gF9Q1 ZEo7 FEg v

5l 2ul0 Jg EPsto] HE AU FRE Fth— 1:3-5; Al 21:2.

1. ¥71Eg 9FolA] of1He} Q32 o-dE A-SH AHnlE|of THE AFFEOIA sheolA Bo] Ui 18S
EAIEDI ] HEIE A=A FEA EYATHG1-54 F), FHES OFHe} Q8HS TR OAHA,
"0jHEY Hol oHSHA] ojHES A EFLITL ARYY ofE2 ARIEY EEE UUAZIE 2 Z0]
OFLE} 7161 SFUTH eI E5aHArHE5-56 B).

A. AIRFEO] 1159 g QoA ZEREQHE o]RE= 1159 57|71 SQ00A L Z101917] TR0l AT
FHO| g2 ARES HHA )&= Z10] oflgt 189 B5S Foh= goltt.,

rlo



CRIRT U gRIde Aol SHIE AE ofl= 20| oflgl, Eok SHIE o QoA SHIE

QAo = ZHEE Z& olfoF otttal EESHITTH

C PARS] |O] AR Ao 289 =0l ALF0IA REDNAY] Pl FEl= HHEA]

k= ol AAA SHletof skal, felQ] WHAlol JAOA SHietot sHH, ]9 P ZHletok

St AREAR 7 FAs st & o Rule AA20A 227 of# g2 7HRAL QA=A

= 0] HOLOF I

. g Adlote A2 229 g RAIE Aelolk= 0] ofel 9ol 82E Aeloke Aoltt—=

9:54-56; HA 3:4.

1. A 4, &2 219 EA9] 71E 42 RELS oot QA AT 1L 2219 9
s JAe e 21t =2 BE A AloFst @47 &8t o] Q17] mWiEo)
1Y o1 B AT

2. J18HE Ho] Ll 23t w5 S3re o JA2 ty Sy Rujgtoz2 QY IgEE o]
LR mf o A0] T3} Fuljet Eehlt REEehl o 7HA] L eSS Hal QT

3. 2ol Qo 20U= AS9 SHS o Fo Sdse wueith 7t o# 79
AtEolhA 22)E 229 Qo] utetal A= 112t E79 EFAEE AESIT) 229 Yo
ofdrd of felo] He 9l 14 AFAQ YUty AZS TS} IHER Ao £40]
T19] ¥ol E4& ZEsih

4, & Aelol= AR 4 HE Sge FX¥dstl, d89 s8Hog I8sh Ass
MASHH MRS & &stal fel9 A9 19| Rtopet «2]9] Efalt - £219] nhz9)
A1} 519 9ot A59t 57 S5 2T 9 S2E MRV EHl= O FEAl=
Z10]t}—= 8:13.

5. SlLEZAA = 29 AIOHE AelstAlal 17e st s 58 & 2l ful9] 84 <tof
U= BE As s HlishIth o WAooz Hyo] AAZ dnjetol f2/9 g9
E4 2 =0 4l HetHEr—E 8:28-29.

6. H= IAEW AHE0] F40] JAoA EEotal 7ERJAA st FAJL st &
AL QITHAE 152 AS80R M2 338 A0l 1gls 246t 2 Ao|t—Hlul
5:12; 6:3.

. I ote de g QoA ZHdstal b2l =4=aloF oIt —nt 5:3, 8; Al 66:2.

1. G QoA Zhdst A L7t oFF A 2K &4, oFF Ar YA &6t oFF A & ¢
SOH OFF Ak ohletes Ag A™st 7t et A Anisitt 4y FAl= Hojil
TE|AE7E QIO 2E= OFF A ORLT—H|ul & 6:3.

2. QG QoA Thdet e 9] & QoA HIYZR A, 2219 EA) 4 HoA L& FRotal
A= Ae [s] 2R L= ZAoJt} n20] &st A2 7|0 &3t SA0ItE 1A E=X50]
thdskal, siLtECe] dde Qo shitdel e dFlshke vdst 538 2= Aot—aid

k=)
=
T

=
-

T

1

10:31.
. QE]= HHEA] A4S FERIOF SH—A] 51:10 &
1. A% G2 HEtetal eFgAQl F7E A% A s 2" =A0lA] €11, e8RS

Fo|th—H]xl 318 15:58.
2. TSI BYE {Ist A9 SI7|QF 7% QoA FEAM AFA o 138 g2 MBA ol
FAIEE 7|30t
3. fooAE Aast ¥, & o7t A3 |REYoAL SUYSAL FE QELHA FEE
ARILE Tretstal, EY91al, 201X Za1, EEUIA Z+= A2 7FAof sith
Hot W= Ol Aidele G2 2l it “F9] #H9 EA=E WA SEAIZIAIAL Atgst=
ge FALE BEAAI"—A] 51:12.

9
A A
1 W 0]50 S2lE B4 FUS Yk malo] £3 ASS 9ol Adshs #g Rk



2. FH #Yof &3t 2150 oA AHsks 2 79 EAz0l B Utk fToA 9]
E71=0] e W AsHeR fUe it @/ o] fict Aidske s A 2 ZoIth
FHol dstilEs 2, FHol Zsii= 2, FEAAM oAl @7 etAlE 2ol Ll
SHotal «=5st7| flal Aldsk= g& 2 | Zo]t.

3. U7t shtdel & eholA EAme 7H o Ul FHE 7IMAIA sk A2 FAOIEA
Sh= Z1o] thall 71uskA 2 Z01th—F 14:17.

H. Al 518 178& JEbEollA TSl s 9l AlAl= At Jolatal wot

1. dot 32 @Plisks g, ofd F|ote Zol thsiA = me S=A =7
oot G2 FeE sk Qoltk

2. BAQ 22 FAAOR Zes vt A2 et 22 ARIe FIAEOIAL,
=4sAL 2dsitial o7IA] B e gnlelit. 29 Jo] e o fulel g
AR, S2lstal, S=0h

A}

oJolct Y] wWehRbH

rr

I 2= =fFotal d=ct & 7hAoF oITh

1. HEZFA 37 48 nao] sAT AFO] 2576l Fstt Goletal Eott}, LTr|obA]
62 1 8L 27 Holdl RS 2K OZ HIZROo} Z0jofF sitbal Wetth TRl ERA]
47 21 oA HIE2 IRIE0 AE OlE0A Aol HE ZHKal SollAl 7171E Y¥oh=A]
Ol 2%7ct d QoA 7H71& got=Al 20 HUTE

2. “2FT AIES 20| AFULE Lkl 150] BE AsHs nfE Lo —0} 5:5.

a. 2Fofths A2 A9 ditof] Xgalk] @2a1, T1Ag 71740] Yole A QJn|sith Al&ke]
A2 o ARE AL KYE 271 fleiAle THE ol AFal B5otal miHiAlY =
Zio|tth,

b. ofE AT fel= THE o5 KA &il 2R6oF i}, 27
PIlAl WA Z= As Qn|sitt,

. oI S3slotal At H& 71 AFEEL @A ASHAIZIE 2ol Th—AY 57:15; 66:2; Hlxl

7 16:18-19.

1. et 289 F QoA S3lstal AEsItHE = @ QoA ukiE Zojal fE=
SHEY AMHE e 4 Ut I o shide et g7 stAlal ARIo] 2219 g
Zalsizae

2. “R|E Fifol AEs| Aot AFsITH O]Fctes At O1Z0] ESIAIE] W7t =11 AF
20 AshH E=8t S3lstal nH30] A ARk 84| AshL Ol AEsh A9 g A%
SHH B3|5h= A9] nhe S 487 sk golgh—AL 57:15.

3. “OISQMAIA] O]Z0] H&SIAY e LI9] HAIQ T 119] dHsAolY 157} LHE 16t
BE HE RNEA 9] eraJgt X4t ojtigf, Lt 6iSeb7t Wotieel L] 0] O] HE A&
KOJA] T} O|RQ =Lt & mg0] 7hdstal A8 S35l Lo 2 Q150 HE AF 1
A W7 Aalsk U e —66:1-2.

4, SHIEAA 2718 ZYsIAlE AXlE ShEZIA QPO R S0i7HA = Qe S Bl AFRE,
Solotal desh J& 71 oF Bl 9] AFEEOITH

a. ofLide 25 QoA shbdit AFES] g0l AXIE ZHalAt SHAIH 1 QoA shibdt

AV, AR} SR AZ2oA 4SAXZE E 5 JQES shbd e AR o2 AFLIAIL
AFEE G QFO R AZLALHR 14:2, 20, 235 15:4; QY 4:13); ACko|A] 0] AR, 0]
e ngloji nglE W 059 ¥ otof Q= SHE Sl AXOIEHY 2:22).

b. O] SF&Q HUFE, & 0] 759 HO| I=5Q1 LHERSS A o FAF-0ICY, 0] 4 QtofA

SHLPE S Algh etoll AALL AlEE 11829 AXZE FSHAIH A shitd Qo] shbd ol
19 AR =Z FST—A 21:3, 22.

rr
o

e A

1

© 2013 Living Stream Ministry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
	“‘프쉬케(혼)’는 사람 존재의 중심이며, 각 개인의 ‘자아’이다. 각 사람 안에서 혼은 사람의 더 높은 부
	'영을 갖지 못한'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변절자들에게는 영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에게 “사람의 세 부분 중(살전 5:23) 하나인 영이 없는 것은 아
	변절자들은 영을 주의하지 않고 영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복된 삼일성 전체는 믿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그들의 영을 훈련함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목표를 가리킨다. '이르도록'은 '되다' 혹은 '되어지다'

	누가복음 9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
	제자들이 그들의 영 안에서 잘못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증오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은 
	워치만 니 형제님은 사람이 올바른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올바른 영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건설적이고 유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통로를 처리하는 것이다—눅 9:54-56; 
	거듭난 영, 곧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므로 영이 나오고 혼과 몸을 통과할 때 그것은 더러움과 부패함으로 오염된다. 그러므로 영이 나타날 때 어
	우리는 영에 붙어있는 것들의 특징들에 의해 영의 특징들을 판단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
	영을 처리하는 실행적인 길은 모든 혼합을 유죄판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며 십자가를 적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그것을 파괴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상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품격에 있어서 탁월하고 가치있고 순수하고 무게있고 고귀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추구하는 성도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마 5:3, 8; 사 66:2.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갖지 않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비워진 것, 우리의 존재 깊은 속에서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

	우리는 반드시 견고한 영을 가져야 한다—시 51:10하.
	견고한 영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무언가가 계속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이다—비교 고전
	다윗은 복원을 위한 자신의 회개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 속에 그러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영, 곧 우리가 결코 유혹당하거나 속임당하거나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언제나 단단하고, 끊임

	회개한 믿는 이는 자원하는 영을 갖고 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권익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 자원하는 영은 구원의 즐거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즐거움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에 대해 기

	시편 51편 17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이라고 말한다.
	상한 영은 회개하는 영, 어떤 죄악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슬프게 느끼는 영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한 영은 참
	부서진 것은 전체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적이거나, 온전하거나 완전하다고 여기

	우리는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때문입니다.”—마 5:5.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소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싸우지 말고 온유해야 한다. 온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신다—사 57:15; 66:2; 비교 잠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통회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파쇄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께서 갖기를 갈망하시는 거처는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통회하고 겸손한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거처를 갖고자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건축물, 곧 이 우주적인 집의 궁극적인 나타남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